
마필 외모 심사법

    마필의 생김새는 경마와 생산에 있어 마필 개체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경주마의 경우 스피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로의 종류 및 경주거리에 적

합한 형태가 있다. 또한 경주능력을 결정짓는 마체 생김새의 특징은 세대를 거쳐 유전되므로 

특정 혈통의 우수한 강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씨수마나 씨암마의 특징이 동등한 비율로 후손에게 유전되지만, 씨암마는 매년 1두씩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씨수마는 평균적으로 한해에 50두를 종부하기 때문에 씨암마보다 씨수마의 생김

새가 훨씬 중요하다. 

    

마필의 생김새에 대해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잘생긴 마

필은 첫인상이 좋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근육발달 정도가 양호할 것이다. 그러한 초기평가의 

특징 중 하나가 외관(외모)이다. 마필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기 

계통이다. 비록 형편없는 골격을 가진 마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우수한 경주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김새 좋은 말들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한다.

호흡기 계통

① 콧구멍 : 마체 크기에 상관없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넓고 클수록 좋

다.

② 턱 : 하악 아래의 크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넓을수록 좋다. 

바람직한 크기는 성인의 손이 턱밑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좋다.

③ 가슴 : 가슴의 크기는 폐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넓을수록 좋다.

두부 및 몸통

① 머리 : 머리의 크기는 전체적인 마체의 크기에 대비하여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가능한 넓고 

평평한 앞이마를 가진 것이 좋다.

② 귀 : 귀는 마필의 자체방어 체계의 한 부분이며 적당한 사이즈로 전방을 향해 위치하고 적

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③ 눈 : 눈은 전방을 향해 위치하여 측면 관찰이 용이해야 한다.

④ 입 :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마필의 능력은 입안의 이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렬로 고르게 배열된 것이 좋다. 이빨과 혀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

⑤ 목 : 마필의 머리와 목은 방향과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목의 길이는 마체의 크기에 비

례하여 적당해야 한다.

⑥ 어깨 : 어깨는 보폭의 확장정도 및 운동할 때 충격흡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 하나

이다. 어깨는 팔꿈치의 연결부위에서 등선마루까지 45° 각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슴의 넓이는 어깨와 어깨 사이의 넓이로 측정되며 가능한 넓을수록 좋다.

⑦ 몸통 : 마체의 몸통은 좋은 근육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양쪽 어깨는 적당히 살이 붙어 있



어야 하고 너무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⑧ 등 : 등의 길이는 마필의 능력 발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짧은 등을 가진 마필은 일반적으

로 경주 거리가 짧을 때 능력을 잘 발휘한다. 후구는 가능한 넓고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

며 미세한 근육층을 이루어야 한다.

다리 계통

① 넓적다리 : 마필의 넓적다리는 추진력 확보 메카니즘의 한 부분으로서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앞다리 : 앞다리는 추진력과 운동 시 충격을 흡수한다. 양쪽 앞다리의 정상적인 움직임은 기

본적인 골격의 일렬 배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앞다리는 어깨의 연결부위에서 아래로 

곧바로 뻗어 있어야 좋다.

③ 무릎 : 무릎은 다리 골격 중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무릎뼈의 일렬배열은 에너지변환

에 있어 중요하므로 평평해야 하며 상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관부 : 관부 부위의 뼈는 짧고 두꺼울수록 좋다. 어깨와의 연결 부분에서 볼 때 직선으로 무

릎과 연결되어야 한다.

⑤ 구절 : 구절은 지나치게 사각이거나 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자골은 지나치게 돌출되어

서는 안 되며 중앙부가 앞다리, 무릎, 그리고 환부와 일렬로 배열되어야 한다.

⑥ 발목 : 발목은 지나치게 길거나 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하부까지 균일한 둘레를 

가져야 하고 환골류와 계골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⑦ 발굽 : 발굽의 중심점과 어깨 끝에서 출발하는 직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좋다. 뒷굽은 

지나치게 박스형이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 백색굽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

이며 마필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⑧ 비절 : 비절은 뒷다리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부상 위험이 높다. 마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모양과 각도로 인해 쉽게 손상된다. 비절끝은 꼬리로부터 직선방

향에 위치해야 한다.

⑨ 뒷다리의 관부 : 뒷다리의 관부는 두꺼워야 하고 비절 둘레에 비절후종이 없어야 하며 꼬리 

부위에서 직선방향으로 내려와 구절 부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뒷다리의 구절과 발목은 

앞다리와 동일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


